
9 3년이후 특정프레온 규제 강화
일본, 세제·금융지원도 확대 … CFC 11·12, 협력금 k g당 3 5 0엔 징수

일본 통산성이 오존층 보호 규제 대상물질의 완전 사용금지에 대응, 93년부터 특정 프레온·

Trichloromethane 감축을 강화할 방침이다. 또 국제적 규제 및 프레온 대체제 개발에 따른 예산 규모

를 크게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.

세제상으로는 특정물질 대체제품의 설비투자 촉진세제를 도입, 취득가격의 7 %를 세액 공제하거나

설비투자 초년도에 9 0 %의 특별상각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.

대체프레온을 사용한 빌딩냉방, Show Case 등 업무용 냉동기, 수송용 냉동기를 도입하는 사업자에

대해서도 특별상각을 허용하게 된다. 또 프레온세제안으로 T r i c h l o r o e t h a n e형 세정장치의 고정자산세

과세표준을 경감, 취득후 3년간 가격의 6 0 %를 경감토록 할 방침이다.

재정 투융자 면에서는 대체프레온 사업자용 냉동공조 설비제조 및 도입촉진 특리융자를 실시, 특정

프레온 등 세정설비를 도입하는 사업자나 대체프레온 사용형 냉동공조장치, 제조설비 도입업자를 대

상으로 각각 특별금리 4 ~ 5 %로 4 0 ~ 5 0 %를 융자해줄 계획이다.

일본 통산성은 이러한 신규 요구를 포함한 예산, 세제, 재정지원 등을 총동원해 규제강화에 따른 규

제물질의 혼란, 수급불균형 해소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.

한편, 일본 냉동공조공업회는 냉매용 프레온의 회수·Recycle System의 구체안을 결정했다. 특정프

레온은 오는 1 1월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가 회의에서 9 5년말 전면 사용금지가 확정될 예정이다. 

대체프레온 개발 등 향후 프레온 삭감 및 전면 사용금지에 대한 대응이 진행되고 있으나, 냉동기·

Car Air Conditioner 등의 냉매에 대해서는 9 6년 이후도 기기가 남기 때문에 보충용 프레온 공급이

필요한 실정이다.

일본냉동공조공업회는 CFC 11·1 2 ( k g당 3 5 0엔) 및 HCFC 22(미정)를 대상으로 오존협력기금을 징

수, CFC의 회수·재활용 방안 연구 및 대체프레온 개발에 원조자금으로 충당해 갈 계획이다.

Car Air Conditioner에 대해서는 각 자동차 메이커가 회수설비를 설치하는 등 대책이 시작되고 있으

며, 해체업자 등도 포함된 종합적 회수·재활용을 실용화하기 위해 자동차공업회 등 각계의 지원도

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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